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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 

 

 

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18 차) 

- 일본정부의 「긴급사태선언(제 2 회)」의 종료에 따라 - 
 

일본정부로부터의「긴급사태선언(제 2 회)」이 3 월 21 일로 종료됨이 발표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미사」중지를 3 월 21 일(일)로서 해제 합니다. 

이제부터, 당분간 교회활동은 「대응 제 14 차」에 따라 행하여 주십시요. 

 

그러나, 이번 선언종료는 코로나 19 의 확대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감염 재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3 밀(密)을 피해주시고, 

한층 더 긴장하여 주시고 주의 깊게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제한 내용은 아래의 세가지 입니다. 

 

1. 주일미사 횟수의 제한 : 일요일 1 회, 토요특전미사 1 회 

2. 미사는 「일본어미사」 혹은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며, 신자들의 기도나 독서의 

일부를 외국어로 하는 미사」 만을 허가합니다. 

3. 성당활동은 각 본당의 운영에 관한 최소 불가결한 것 (장레 등) 을 제외 한 것은, 

계속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요. 

  ( 또한, 코로나 19 의 감염이 리바운드 되어 다시 확대되는 경우에는 새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 

 

성주간의 전례에 대해 

 주님수난성지주일   신자들의 행렬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성목요일   세족례는 하지 말아 주십시요.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때에 신자들의 행렬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파스카성야   빛의 예식 때에 신자들의 행렬을 하지 않고, 성당안에서 빛의 입당을  

기다려 주십시요. 

 부활대축일   미사는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한 경우에만,  2 회 거행 할 수 있습니다. 

이상 


